
- 1 -

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8월 31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건 축 과 담당자

∙건축계획팀장 이양호 ☎440-4721
∙담당자 최예은 ☎440-4725

사진(이미지) ▣ 없음  □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일 시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시, 상습침수지역 반지하 주택 건축 허가 제한한다
-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 건축 … 건축위원회 심의 통해 제한 예정 -

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침수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

고 있는 가운데, 인천시가 상습침수지역 내 반지하 주택의 건축 허가

를 제한하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0일 군‧구 및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건축사

회(이하 건축사회)와 간담회를 통해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

려되는 지역에 신축하는 반지하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군‧구 건축위원

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

폭우로 인한 반지하 주택의 침수피해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

해 건축법 제11조 제4항을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. 또한, 건축사

회와의 협조해 건축사들이 건축설계 시 이 같은 내용을 건축주들에게 

사전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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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“반지하 주택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폭

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”라며 “피해 예방을 위한 좀 더 

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

가겠다.”고 말했다.

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인천시에 거주하는 1,147,200가구 

중 24,207(2.1%)가구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<사진> 2022.8.30. 개최한 건축행정 합동 간담회

 


